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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기업은행,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 휴대폰‧인증서 등 대체수단 이용해 본인확인 제공…조건부 지정 의결 -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이 온라인 상에서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2곳 

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현재 NICE평가정보, 국민카드, 우리은행 등 총 24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방통위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며 본인

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관 지정 신청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 접수가 진행됐으며, NH농협

은행, IBK기업은행, 이나인페이 3개 사가 인증서 방식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진행해 왔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방통위는 평가점수 

800점 이상을 획득하고, 중요 심사항목(21개)과 계량평가 항목(2개) 모두 

‘적합’ 평가를 받은 신청법인에 대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다. 

 심사결과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모두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평가를 받았으며, 평가점수는 NH농협은행 852.57점, IBK

기업은행은 868.50점을 획득했다.



 심사 과정에서 NH농협은행은 14개, IBK기업은행은 11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해 ‘보완 필요사항 개선’을 조건부로 지정했다.

 이에 해당 기관은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에 조건을 이행하면 

방통위 확인을 거쳐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성실 이행 ▲관계법령 준수 ▲방통위 정기점검 협조 

등을 지정 조건으로 부과했다. 

 반면 이나인페이는 평가점수 727.14점으로 16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요 심사항목인 대체수단의 안전성 확보에서 ‘부적합’을 

받고 800점 미만에 해당돼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원활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정해진 기한 내 

보완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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